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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치은퇴축은 지각과민 혹은 심미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치은의 두께가 얇은 경우 두꺼운 치은에 비해

더 많은 치은퇴축이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치주치료나 보철치료를 계획함에 있어 치은

퇴축 여부를 예상함에 있어 치은두께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심미적인 치료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통 치은의 형태를 임상적으로 두껍고 편평한, 얇고 만곡된 두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두꺼운 쪽

이 치주조직이 더 섬유화되어 있어 치은퇴축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얇은 치은의 경우에는 흔히 치은

퇴축이 예상된다. 두껍고 얇은 치은형으로 분류함에 있어 참고가 되는 것은 치관의 형태, 각화치은의 폭

경, 치경부의 형태, 치주낭의 깊이등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평가기준으로 판단된 치은

형과 실제 치은두께와의 상관관계와 임상검사시에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과 치은두께의 연관

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재료

209명의 치과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국소마취하에 근관치료용 파일을 치은에 삽입하여 두께를

측정하였다. 평행촬영법으로 이용한 방사선사진에서 치아의 장평비율 측정하였다. 치주낭깊이, 치태지

수, 치은지수, 체형 및 비만도, 피부형, 치아의 형태, 치경부의 형태, 치관의 장평비율, 치은의 형태, 관측

자가 임의로 판단한 치은형을 기록하고 치은의 두께를 기준으로 얇은 군과 두꺼운 군의 두 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상관관계를 통계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치주낭 깊이, 치은지수, 체형 및 비만도, 피부형, 치아의 형태, 치경부의 형태, 치아의 장평비율의 경우

실제 측정하여 얻은 치은의 두께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치은의 형태는 치은의

두께와 상관성은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관측자가 임의로 평가한 치은형과 실제

측정치도 유의할만한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4. 결론

치은의 형태는 치은의 두께를 예상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치은의 두께는 임상적으

로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검사지수들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치료결과의

예측에 있어서 치은형을 분류하여 예상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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